
가금농장 출하 시 상차반(출하반) 방역요령

오리마을 12월호 47

:: 집중탐구

46 2014 December

■  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률이 저조한 것은 수출

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여 수출대상국별 원산

지 규정을 잘 모르거나 또는 전담인력 부족으로 

수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탓임 

-   따라서 수출업체들의 원산지 증명 발급 업무

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제도를 보완함

으로써 가격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을 증대시

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

◎   FTA 활용도를 높일 수출지원체계 구축 

■   FTA 이행에 따른 수출 증가를 위해서는 가공농

식품과 신선농산물을 분리하여 차별화된 수출

지원 프로그램 개발 시급 

■   농가소득과 직접 연계되는 신선농산물 수출조

직·업체들을 대상으로 FTA 활용을 제고할 수 

있는 조직적 지원 체계 구축 필요

◎   FTA 전문인력 양성 등 FTA 활용인프라 확충, 

농식품 전문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·

보급 

■  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작은 농식품 수출업체

의 원산지 기준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원산지 

전문 관세사 등을 활용한 효과적인 지원프로그

램 도입·정착 

■   기존의 FTA 원스톱 지원센터의 운영을 효율화

하고, 수출업체의 원산지 판정과 증명서 발급

을 쉽게 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(FTA-PASS) 

보급 확대 

◎   기체결 협상의 수출 활용률 제고를 위한 원산지 

규정 관철 

■   기체결 FTA의 원산지 분야 위원회를 활용하여 

대상국별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 완화 요구 

-   대상국별 FTA 이행과정에서 원산지 규정 모

니터링을 통한 FTA의 경제적 이득 극대화

▣   상차반(출하반) 준비사항

○   원칙적으로 일회용 방역복, 장화, 마스크 및 장

갑을 준비한다. 일회용 방역복을 사용하지 않을 

경우, 갈아입을 수 있는 깨끗한 작업복을 준비

한다.

○   다시 사용하는 고무장화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

것으로 준비한다. 고압 분무 소독이 어려운 기

구 및 사람 소독을 위한 휴대용 소독분무기를 

준비한다.

○   출입차량은 사전에 깨끗하게 세차하고 마른 

후 소독을 충분히 실시한 후 마른 상태로 대기

한다.

▣   농장에 들어갈 때 방역요령

○   작업 차량이 농장에 들어가기 전에 작업복 및 

고무장화를 착용한 후 일회용 방역복, 장화, 마

스크 및 장갑을 착용한다.

○   작업 차량은 농장 출입전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

기록부를 작성한다.

○   작업을 위하여 축사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축사

별 출입구의 발판소독조에서 장화를 소독한다. 

▣   농장에서 나올 때 방역요령

○   작업이 완료되면 일회용 방역복, 장갑 등을 벗

어 농장에 남겨두고 소각·폐기한다.

○   일회용 방역복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, 준비된 

여벌의 작업복으로 갈아입는다. 재사용하는 입

었던 작업복 및 고무장화는 벗어 반드시 세척하

고 소독하되 장화는 내외부를 소독하여 차량에 

싣는다.

○   가름운반차량은 가금을 모두 실은 후 어리장 주

변으로 망(차광망 등)을 쳐서 이동 중 분변이 어

리장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.

○   몰이망, 발판 등 소독이 가능한 기구는 고압분

무기로 세척한 후 소독하며, 고압분무 소독이 

불가능한 램프 등의 기구는 휴대용 분무기로 분

무 소독한 후 차량에 싣는다.

○   농장에서 차량을 소독하고 귀가한다.

▣   귀가 후 방역요령

○   귀가 후 작업자는 샤워하고 작업복은 세탁하

며 재사용하는 고무장화는 물로 세척하여 건

조하여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소독약 성분을 

없앤다. 

*   운반 기사의 경우 도축장에 도착한 후 작업복을 갈아

입고 작업복 및 장화를 세척한 후 건조한다.

○   주1회 도축장 등 세척·소독이 용이한 곳에서 

몰이망, 발판 등을 추가로 세척·소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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